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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요약] 

다윗에게 ‘내 의의 하나님’이란 자신을 곤란에서 구원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의 

죄를 끝까지 추궁하시고 합당하게 심판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굽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너그러우심 

또한 이러한 의로우신 심판 위에 기초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관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관계에 서는 태도를 

가집니다. 우리가 의뢰하고 순종해야 할 참된 권위는 사람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앎으로 다윗이 누린 ‘기쁨’은 세상의 풍요나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생사화복을 넘어서는 참된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의의 제사를 드리며 이러한 기쁨을 누리도록 초대하십니다. 

 

 

 

[나눔] 

1. 다윗은 자신의 죄를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너그러우심을 기대하면서도 그분의 의로우신 

판단은 피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2.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사람은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관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관계에 서는 태도’라고 

정의할 때, 나에게 있어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 다윗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나의 기쁨과 평안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세상의 형편을 

넘어서는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